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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온아띠 5기 태국팀 3월 보고서 _ 옹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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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발 → 도착!!

3월 3일.
 라온아띠 5기 태국팀은 인천공항
을 출발해 방콕을 경유한 후 치앙
마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

2. 웰컴파티!!
도착 다음날인 3월 4일 금요일에 우리들을 위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. 치앙마이 YMCA , 쌈캄펭 YMCA 관

계자, 자원활동가, 지역 고등/ 대학생 등이 함께해 주었습니다. 학생들이 준비한 태국 전통 공연을 보고, 
YMCA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졌습니다. 우리들은 라온아띠 5기 발대식에서 했던 소녀시대
의 ‘힘내’ 를 선보였습니다.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파티는 마무리되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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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오리엔테이션 & 자기소개
쌈캄펭 YMCA의 주요 활동과 목

적에 대해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
시간을 가졌습니다.

 다음으로 우리들을 소개하는 시
간을 가졌고, ‘룽, 폰, 다우, 먹, 
맥’ 이라는 태국이름이 생겼습니다.

4. 지역공공기관 방문 - 경찰서, 지역청사
산캄팽 YMCA와 협력관계를 맺고 
있는 지역청사와 경찰서를 방문했
습니다. 각 기관의 지역내 역할을 
알아보고,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
를 나누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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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역 노인 & 어린이 방문활동

지역청사에서 진행하는 빈곤가정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그중 몇 가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. 열악한 주거환
경 및 가난으로 인한 삶의 질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가 이
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도 뒤따랐습니다. 그럼에도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불행
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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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지역청사에서 활동

지역청사에서 열리는 어린이 대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. 우리는 색칠하기와 페이스페인팅 프로그램을 준비
했습니다. 그 중, 페이스페인팅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. 태국에 온 뒤, 처음으로 진행한 프로그
램이 반응이 좋아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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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YMCA 활동

  ➀ 주말 특별활동
   산캄팽 YMCA에서는 매주 주말학교가 열립니다. 우리는 영어·한국동요 부르기, 색칠하기 놀이 등의 프  

   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.

  ➁ 데이캠프 활동
  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는 Day Camp가 진행됐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라온아띠는 오전엔 태국어 수업  

   을 받고 오후에는 activity를 진행했습니다.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전래놀이, 종이접기, 음식만들기, 미술  
  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습니다. 이 기간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마을 학교에서의 활동을 미리  
   시험해보고,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.



- 9 -



- 10 -

8. 태국어수업 & 람푼고등학교 JKY동아리와 교류

홈스테이로 들어가기 전 홈스테이 식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태국어 수업을 월요일-금요일 10-12시
까지 받았습니다. 산캄팽 YMCA 스텝분들이 가르쳐주시는 태국어 수업은 유익하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우
리들을 위한 맞춤수업을 해주셨습니다.

산캄팽 지역에서 조금만 가면 람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. 람푼고등학교의 JKY동아리 학생들을 만나 함께 
람푼 지역을 탐방했습니다. 지역 내 사원과 재래시장 등을 둘러보며 람푼 지역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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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특별활동
 ➀ 일본 쓰나미피해 복구 모금운동

 갑작스런 일본의 쓰나미 피해소식을 접하고 산캄팽 시내에서 모금운동을 열었습니다. 매주 토요일마다 장
이 서는 산캄팽 워킹스트릿에서 음악과 퍼포먼스,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. 우리는 
산캄팽 고등학교 학생들과 여러 자원활동가등과 함께 목소리를 모아 ‘일본을 도와주세요’를 외쳤습니다. 그 
날의 기부금액과 상관없이 Friends of Asia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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➁ 태국체험 (도이스텝, 코끼리 캠프장 견학)

 ➂ 쉬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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➃ 기타(워크캠프 파티/ 한국 공정여행팀 방문/ 나무심기 등등)

이밖에도 치앙마이의 도이스텝 사원과 코끼리 캠프를 방문하며 태국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


